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행정구역 : 2개읍, 9개면  
면      적 : 443.93㎢ 
인 구  수 : 약 9만여명 
 

행정구역 : 법정 14개리 
               행정 33개리, 69개반 
면      적 : 38.52㎢ 
인      구 : 3,590명                

☞ 참고 : 전국 시·군·구 인구수 

-경기 수원시   1,064,951명 

-전북 완주군        82,800명 

-인천 옹진군        13,850명 

-경북 울릉군          7,703명 



학교와 지역 그리고 민주주의 

• 1958년 설립된 풀무농업학교  
위대한 평민/더불어사는 평민/일소공도(민주주의 중시하는 교육철학) 

협동조합에 대해 강조(1959년 풀무협동조합 시작) 

 

• 중심이 없는, 지역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자생
적인 민간모임(단체)들의 느슨한 연대체 

 

• 결국은 직접 민주주의로! 

 



홍순명 대표의 글 중에서 

• 우리마을에는… 그저 야트막한 산과 실개천, 축
사와 들판만 보이는 평범하고 조용한 농촌일 뿐
입니다. 돈을 억수로 들인 건물이나 몇 부농의 
특화시설이 없는 대신, 고만고만한 소농들이 유
기농업과 축산으로 순환농업을 하면서…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작은 생각의 
씨앗이 한 잎 두 잎 자라고 가지가 나서 이제는 
큰 줄기를 뻗은 주민조직도 생겨났습니다. 



지역문화 & 유입인구증가 

풀무학교는 씨앗과 같은 역할 

 

현재는 풀무학교를 넘어서, 

홍동지역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역문화 형성 중 

 

젊은 이주민들이 지역문화에 자연스레 흡수 
 

현재 민간모임(단체)는 대략 40여개, 귀농귀촌인은 200여명,  

*지역자립=>먹을거리(유기농업), 에너지, 금융 

*지역자치=>지역현안(주민자치위), 지역교육(초,중,고,대), 마을사업(협동조합) 

 



단체간 정기모임 추진 

• 개인들의 협동이 협동조합단체를 만들었
다면, 이제는 단체들의 협동으로 단체협의
회를 구상하는 단계로 이동 중 

 

• 가칭 “달모임” 시작 

 : 단체간 정보공유, 지역현안 협의, 공동사업 구상, 재정자립방안 



마을활력소 

• 중간단체 
주민과 주민, 단체와 단체, 내부와 외부, 민간과 행정을 이어주는 역할 

 
• 마실통신 

• 마실이학교 

• 지역행사주관(우리마을발표회, 홍동거리축제) 

• 신생단체 설립지원 

• 마을인턴사업 

• 지역자료 제작(지역리플렛, 안내책자) 

 





함께 만들어 가는 지역공동체 

                    더불어 살며 자립하는 마을  

교육기관 
 
갓골어린이집(1979) 
 
홍동초등학교(1922) 
 
홍동중학교(1971)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1958) 
 
풀무전공부(2001) 

 
 
 



함께 만들어 가는 지역공동체 

                    더불어 살며 자립하는 마을 
  글로 벗을 만나고 벗들이 

만나 마을을 이룬다 

     ‘밝맑도서관’ 

- 풀무학교 개교 50주년 

   기념 사업 

-  희망을 전하는 작은 

   문화운동  

- 협의와 소통의 공간 

- 평생교육기관 

- 마을 공론의 장 



햇살배움터교육네트워크 

▶ 2008년 ‘홍동햇살배움터조합’으로 시작 

▶ 방과후 프로그램지원 / 멘토 / 마을교사 



환경농업교육관 

▶ 1999년 환경보전농업마을 조성 

▶ 오리농법 보급 / 문당마을 백년계획 / 생태교육  



함께 만들어 가는 지역공동체 

                    더불어 살며 자립하는 마을 
   ‘꿈이 자라는 뜰’ 
 
- 2009년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시작 

 

- 유기농업, 생태교육, 직업교육을 엮은  

‘전인교육과정’을 지향 

 

- 마을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제 몫을  

다하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함께 만들어 가는 지역공동체 

                    더불어 살며 자립하는 마을 
    논생태학교 ‘논배미’ 

 

-  2009년 창단 

- 지역교육기관,도시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논생태교육  

- 논생물, 논식물 채집 및  
관찰 활동 

- 논생태교육 주민교사 양성 

- 상근자 3명(2015 현재) 

 

 



함께 만들어 가는 지역공동체 

                    더불어 살며 자립하는 마을 
   農생태원예조합 ‘가꿈’ 

 

- 2003년 풀무전공부 

  원예수업시작 

- 마을을 건강하게 

- 건강한 일자리 만들기 

- 지역생태계 복원 

- 교육,연구,조사 활동 

- 식물묘목 생산 

 

 

 

 



함께 만들어 가는 지역공동체 

                    더불어 살며 자립하는 마을 
       창작놀이 공간 

     ‘갓골 목공소’ 
 
- 2007년 설립 

 
- 지역의 아이들과 일반인을 위한 목공   
교실 운영 
 

- 아이들의 창작 활동 지도 
 

- 목공에 관심 있는 지역민 이용 
 

- 주문가구 제작 

 
 
 



함께 만들어 가는 지역공동체 

                    더불어 살며 자립하는 마을 
동네출판사 그물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이를 잇는 작은 점) 

 

-  2004년 홍동 마을로 이사 

-  더 크게, 더 빨리, 더 많이, 가  아닌      

규모와 분수에 맞는 출판을 지향 

 

-  단체 회보, 농업, 생태, 

  협동조합 관련 책을 출판 

 

- 느티나무 헌책방 운영 



함께 만들어 가는 지역공동체 

                    더불어 살며 자립하는 마을 
  여성농업인들의 든든한 보금자리 

   ‘여성농업인 센터’ 
 
- 2002년 농림부 여성정책 신규사업지정 

 
-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자아실현기회 제공,  삶의 질 향상 

 
- 보육 및  방과후 교실 업무시작 

 
- 2008년 판매장사업 ’함께 먹는 식구들’ 운영 

 
   (공동구매, 수선, 만들기, 농수산물판매, 등) 
 
-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풀무신협 

▶ 1969년 풀무학교 졸업생 및 교사 18명 발족 



풀무환경농업영농조합법인 

▶ 1960년 풀무고등학교 무인구판장으로 태동  

▶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생산자 조직 

 



풀무학교생협 

▶ 1977년 풀무식가공조합으로 시작 

▶ 우리밀 빵/ 지역 농산물/ 제과제빵교육 



홍동농협  

▶ 1993년 친환경작목회 시작 / 1개 작목회 13개 작목반  

▶ 로컬푸드직매장  / BMW 부산물 퇴비공장 / 농자재마트 



할머니장터조합 

▶ 2012년 할머니장터 개장 및 조합 발족 

▶ 할머니 손맛 반찬 / 홍동농협 로컬푸드매장 



얼뚝생태건축협동조합 

▶ 2013년 홍성 1호 협동조합으로 등록  

▶ 집주인과 함께 짓는 집 / 집수리 / 함께! 쉽게! 



아하! 홍성생활기술협동조합 

▶ 2014년 협동조합으로 등록 

▶ 적정기술 /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기술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우리  손으로  만들고  고칠  수 있는  기술 



평촌목장 

▶ 1980년 송아지 한 마리로 평촌목장 시작  

▶ 가족경영 / 무항생제 사료 / 유기농 요구르트 



㈜다살림 

▶2009년 농업회사법인 다살림 설립 

▶ 유기농 쌀과자, 쌀빵  

 



홍성한우 홍동점 

▶ 홍성한우클러스터사업단에서 운영 

▶ 협동조합 방식으로 조합원 모집 중  



함께 만들어 가는 지역공동체 

                    더불어 살며 자립하는 마을 
   동네마실방 ‘뜰’ 
- 2011년 마을사람들 중심으로  

 

- 조합원 100여명(이용자 회원) 

   출자금 1,800만원으로 시작 

   내부공사 등 지역 일꾼들 재능기부 

 

- 낮에는 마을카페, 밤에는 동네술집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 



정농회 

▶ 1976년 창립 / 원경선 

▶ 애농회 / 敬天愛人(경천애인) /생명역동농법 



[새롭게 만들어진 주민조직들] 

 
홍성자연재배협동조합 
경제협동체 도토리회 

홍성씨앗도서관 
교육농연구소 

생각실천창작소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식생활교육홍성네트워크 
 

그리고 각종 소모임들 



농업·농촌이 다시 사는  
유일한 길은 ‘협동’ 뿐입니다.  


